
연구배경

재난(災難)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발생 시기와 상

황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어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

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재난은 홍수, 산불, 지진 등 자연재

난과 인위적 재난을 포괄하며,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

상기후와 미흡한 노동환경 및 정책으로 인하여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캘리포니아 산불, 2023년 2월 튀르

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공장붕괴 

사고 등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

은 재난 대응 및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EM-DAT(국
제재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자

연재난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기후 관련 재난

이 전체 자연재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1) IPCC 제6
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이러한 자연재난의 발

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2)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2023년 9월 23일 세계약사연맹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이하 FIP)은 2017
년에 채택된 정책 성명서 ‘FIP Statement of Policy on the 
Role of the pharmacist in disaster management’를 계승하는 

새로운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FIP는 성명서를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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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paredness and response but also in long-term recovery. Topics covered 
include pharmacist training, community-based services, pharmaceutica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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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태(emergency)’를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 및 비상 사

태 계획 및 대비에서의 약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과 활

동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FIP는 <정부 및 정책권자>, <FIP 
회원 단체 및 약학 전문 협회>, <약학교육기관>, <개별 약

사> 네 주체에게 재난과 비상사태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권고하며, 마지막으로 FIP가 앞으로 행할 계획 및 대응을 

다짐했다. 
본 연구는 성명서의 번역문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재

난상황을 대비한 체계(Protocol) 및 프로그램을 한국의 것

과 비교하였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의 구체적

인 정도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성명서 배경 및 서문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대처하는 것은 지난 몇 십 년간 중요한 의제로 취

급되어 왔다. 이미 FIP는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약사의 역할

에 대해, 2006년 전문적 규범(professional standards)에 관한 

선언 및 2017년 정책 성명서를 채택하고, “Responding to 
disasters: Guidelines for pharmacy”(2016년)를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에 2022년 “재난 및 비상사태에서의 약사의 

역할(The role of pharmacists in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에 대해 성명서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성명

서에 따르면,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은 “노출, 취
약성, 수용능력 등의 조건들과 상호작용하여 공동체 혹은 

사회의 기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인적, 물질적, 경제

적, 환경적 손실과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재난을 정의하

고 있다. 또, 재난을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전염병 발병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재난은 그 복잡성과 특수성에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맞춤형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즉, 
FIP는 성명서를 통해 개별 약사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재

난 대응 활동을 촉구한 것이다.

재난 및 비상사태 계획 및 대비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재난 및 비상사태에서 국민이 

필수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의약품 공급 차질의 정도와 그로 인한 영

향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에서 약사의 역량에 의해서도 좌우된다.3) 따라서, 약사

는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
민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과정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을 교육하여 재난으로부터의 회

복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획 및 대비 과정의 일환으로 약사들은 정부, 지방자치

단체, 재난 및 비상사태 관리 기관과 재난 및 비상사태 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방(완
화)-준비-대응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의료서비스 제

공자, 보건의료단체, 제약협회 등과 협의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2019년 출범한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

크’를 들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

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가 구성한 것으로, 
정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용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이들은 2020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에 필수

의약품 세트를 전달하고, 지역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이동

형 봉사약국 차량을 활용해 무료투약을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료지원을 했다.5) 또한 이 네트워크를 근간으

로 국회, 정부, 약업계가 함께하는 ‘국가재난시 의약품 지

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구호 등을 위

한 의약품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재난 구호를 위한 의약

품 지원 관련 자원공유와 의약품 지원사업 협력 등을 약속

하였다.6)

또, 약사들은 잠재적 재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다학제적 재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예시로, 한국에서는 2022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

뉴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의 일원으로서 약사의 재

난 발생시 약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론교육, 
도상훈련, 종합훈련 등을 통해 소방-보건소-의료기관과 협

업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약사는 비상키트 제작, 의약품 

안전 보관 등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계획하는 방

법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

다. 이 밖에도 계획 및 대비 단계에서 약사의 활동은 의약

품 조제 및 재고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포함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의약품 공급 및 

조달이다. 약사는 이에 대비해 평소에 필수의약품(항생제, 
진통제, 만성질환 치료제 등)을 확보하면 공급망 차질 시 

대체의약품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냉장이 필요한 

백신과 같은 온열 불안정성 약물의 보관 및 운송 관리가 필

요하다.
일상에서 약사는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재난 상

황에서의 최초대응이나 우선 처치자 선별, 백신접종, 방역, 
투약, 보건위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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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여 높은 접근성을 가진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약사

는 지역사회의 취약환자를 식별하여 우선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맞춤형 현장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부적절한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추적시

스템을 개발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 공황구매(패닉 

바잉)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비축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 추적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덧붙여,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거나 약품명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특정 의약품

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몰리게끔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재난 대응에서 약사의 역할은 환자와 주민에게 지속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 역할의 본질

은 환자의 요구, 정부지침, 개별약사의 업무범위, 역량 및 

전문지식, 그리고 의료시스템 내에서 그들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른 의료 전문가, 지역사회 조직,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및 비상대응기관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

는 일은 필수적이다.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하는 약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약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 보건 향상

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약사는 일반 시민 이상의 윤리적 의무를 지니며, 재난 상황

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
2016년에 FIP에서 발표한 Responding to disaster: 

Guidelines for Pharmacy (재난 대응: 약국 가이드라인) 문서

는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더불

어 재난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다. 유럽병원약사회(European Association of Hospital 
Pharmacists, 이하 EAHP) 문서인 유럽 응급 의약품 목록

(European List of Emergency Medicines, ELEM)은 응급 상

황에서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약사를 

지원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정부 및 정책권자

성명서는 크게 정부 및 정책권자, FIP 회원단체, 약학교

육기관, 개별약사 순으로 재난 및 비상사태에서의 각 주체

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제일 먼저 정부 및 정책권자는 ‘비상 사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가 지역과 국가적 관점에서의 영구적인 

시민 보호 조직의 일원임’을 확언해야 한다(제1조).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4조, 제23조 등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

은 전문 보건의료인이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안

전 사용을 책임지는 시민보호체계의 일원임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 상황에서도 양질의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맞춘 재난 및 비상대

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제2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구집단에서 우선

순위에 놓여있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

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정의하고 목록과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다.7)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염병 관리 의약품, 재난대

응 의약품, 보건의료 필수 의약품, 응급의료 의약품 등을 포

함한 필수의약품 473개 품목(2024년 11월 기준) 지정한다.8)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

하다. 필수의약품의 선택, 조달, 유통 그리고 투약까지의 과

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약사가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

하다.9,10,11)

<정부 및 정책권자> 제3조에서는 다양한 민간 보호 기관

과 재난·비상사태 대응 기관이 약국 부문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공급망 보안 및 무결성 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각 유형의 재난 및 비상사태에 따른 상호 관

계와 지휘 체계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제4조는 

의약품 공급·유통 및 기부와 관련하여 약국부문의 지역 및 

국가 정책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운영한 ‘공적마스크제도’는 정부가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공급

망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국을 핵심 유통 거점으로 

지정한 정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이용하

여 마스크 재고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가격 폭등을 막은 민관협력 모델

을 구축한 사례이다.12)

FIP 회원단체(각국의 약사회)

성명서는 FIP 회원 단체, 즉 각국의 약사회가 재난 및 비

상사태에서 약사의 역할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
가장 먼저 재난 및 비상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선언한다(제1조). 2019년에 채택한 대한약사회

의 선언문에 명시된 우리나라 약사의 역할과 미국과 호주

의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예방, 준비단계에서 백신접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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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 개발, 계획 수립 등 유사한 업무범위를 확인했지만, 
대응과 회복단계에서 약사의 역할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재난현장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13) 한국의 경우 약료서비스 공급상황 

파악 및 대처, 방역 및 투약으로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 것

에 비해, 호주의 경우 필요약물 품목 공급,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물류 조정, 제한의약품 공급, 최대 30일간 일회성 의

약품 긴급 제공 등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재난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2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약사의 재난 및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 전반에 걸

쳐 교육 및 역량 강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
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은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능 확대

를 위해 통해 재난 대응 약사 역할 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재

난 및 비상사태 관리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

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조, 제5조는 조직체제 하

에서 재난 및 비상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재난 및 비상사태에서 약사와 약국이 운영되도

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약사회는 태풍수해지역, 산
불피해지역에서 보건당국이 협력하여 이동 봉사약국을 운

영하며 긴급구호 의약품을 배포했다. 이는 필수의약품을 

무료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뒷

받침되었기 때문이다.14)

또한 약사회로 하여금 의약품 기부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WHO)및 각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활용하도록 촉진

한다(제4조). WHO 의약품 기부 가이드라인에는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만 기부하고 충분한 사용기한이 남고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전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

약품 제공을 막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의약품 위주

로 선별 지원하고자 함을 명시한다.15,16)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KOFIH)은 WHO의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재난

피해지역에 의약품을 기부하고 있다.15) 식약처-보건복지부

는 제약업체의 의약품기부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의

약품 취득,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부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한다. 유통기한이 중요한 약

물이나 상업적 목적의 기부, 불필요한 의약품 등으로 의료

시스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약학교육기관

다음으로 대학을 비롯한 약학교육기관이 재난 및 비상사

태 관리를 위해 학생, 교육자, 연구자 등이 수행할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관리자, 교육자 및 연구자가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재난 및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한다(제1조). 또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재난 및 비상 관

리 교육을 포함하여, 약사들이 비상사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제2조), 관련 약학연구 

수행(제3조)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학대학 학생

에게 해당 주제를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하지

는 않으며 일부 과목의 강의로만 포함하여 진행하는 실정

이다. 또 리더, 교육자 및 연구자는 재난 및 비상사태와 관

련된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전략을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제4조).

개별약사

<개별 약사>에게 권장하는 목록 제1조부터 제7조는 재난 

상황의 대비와 대응에 있어서 개별약사의 역할을 제시한다.
<개별 약사> 제1조는 약사 활동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계획에는 물자 비축, 연락 채널 구축 등이 포함

된다. 긴급한 재난이 대규모 발생 시 특정 의약품에 몰리는 

수요를 일차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2022년 코

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감기약 

사용량 폭증으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품절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17)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 

의약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히 의약품을 공급

받고 유통하기 위한 연락망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별약사>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7조에서는 재난이나 

비상사태에서의 약사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다른 의

료 제공자와 관련 기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재난 및 비

상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긴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FIP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는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양질의 약료서비스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가용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공평과 정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을 인지

하고, 동료와 다른 의료인, 고객, 환자, 간병인, 그 밖의 보

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협조하고 그들과 협력” 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18) 
마찬가지로 대한약사회의 약사윤리강령에서도 “약사는 약

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

여 상호 협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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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약사는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에 참여하고 

사태 발생 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책임

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 대테러,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

개와 인력 배치로 현장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체

계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 이동형 병원을 도입하

였고, 2018년에는 의약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을 시작하였다. 재난 대응을 위한 이동형 병원에서 약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난 대비 의약품 목록 선정이라 볼 

수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현재 약사의 역할은 의료진이 

선정한 1차 리스트의 중재와 검토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단계별 역할 중 준비와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호주와 미국에 비해 세부 지침 및 프로토콜 구축

이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각 국가별 응급의료 체계와 발

생하는 재난의 특성이 달라 대응 원칙과 목적이 다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의 마련의 중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쳐 오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

각되었고, 점점 증가하는 재난의 빈도는 그 시급성을 알리

고 있다.19)

 <개별 약사> 제4조와 제5조는 응급처치 키트를 개발하

고, 특히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을 위한 대피계획과 ‘동면 키트(hibernation kit, 보통 식량, 
물, 위생용품 및 통신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
럽병원약사회(EAHP)는 2020년 발간한 ‘유럽 응급의약품 

목록 (ELEM)’에서 병원 약국이 재난 전후 구조 작업을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 중 하나임을 언

급하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한 재난 의약품을 평가하는 템

플릿과 재난 발생 시 의약품 재고 관리를 위한 템플릿을 마

련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였

다.20) 이 목록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에 대한 사

항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로 가장 중

요하게 여겨지는 의약품 공급 관리에 대한 전반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병원 약국은 지역약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양의 의약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

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병원 약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 프로토콜 마련이 중요하다.
<개별 약사> 제6조는 약사로 하여금 재난 및 비상 대비 

훈련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임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재난이나 비상사태에서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말한다. 관련 최신 

자료와 보건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은 2003년 ‘국가재난 응급의료 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국가재난 응급의료 교육센터’는 미국의사협회 공식 재난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NDLS)’ 교육과정 훈련센터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공중위생전문가, 응급구조사 등 의료전문가를 대상

으로 기초 및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 

등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P 역할 및 결론

정부 및 정책권자, FIP 회원단체 및 약학 전문 협회, 약학 

교육 기관, 개별약사의 역할을 정의한 뒤 마지막으로 FIP는 

7개 조항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먼저, 재난 대비 또는 비상사태에서 활동할 때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여 약학 협회를 지

원하고(제1조) 약사들의 영향력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건부(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 이해관계

자들과 협력해야 한다(제2조). 그리고 재난 및 비상사태에

서의 약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세계 전반에 알리고, 전 세계

의 약사 동료들이 이러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

려함(제3조)과 동시에 FIP에 속한 회원조직들 간 상호 협력

을 확대하고 재난 구호 분야의 참여 기회와 성공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약료 서비스 마

련에 이바지한다(제4조). 또,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전문직

종 간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역량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제5
조, 제6조). 마지막으로, FIP는 WHO와 공식 관계를 맺은 

기구로서, UN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 따라 의약품 하위 클

러스터 개발을 위해 UN과 협력한다(제7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재난 대비 및 대응 단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

으나, 회복(recovery) 과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재난 발생 

이후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복구 및 의약품 공급 정상화 등

에 대한 프로토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이레놀 품

귀현상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대체처방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

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21) 향후 비슷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명확한 지침이 마

련되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의약품의 유통망 안정성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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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 특정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

해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

하고 글로벌 의약품 유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약사는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행동이 기대된다. 갈
수록 늘어가는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FIP의 성명서는 약사의 전문성 

확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그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1) CRED. 2022 Disasters in numbers. Brussels: CRED; 2023
2)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ipcc.ch/report/ar6/wg1/

3)
https://www.kpanet.or.kr/board.cm?menuCd=1002020000&boardS
eq=93543

4)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3
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75
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29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22nd List (2021).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https://iris.who.int/handle/10665/345533.

8) https://www.mfds.go.kr/index.do
9) Park MH. Essential medicine management through drug shortage 

prevention program. HIRA Policy Brief 2017;11(6):35-44.
10) Kim S, Kim YJ, Baek SH, Yang BM, Kwon HY. The role 

of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15;21(1):1-30.

11) Embrey, M. “Toward Sustainable Access to Medicines.” In 
MDS-3: Managing Access to Medicines and Health 
Technologies, edited by 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 1.1–
1.19. Arlington, VA: 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 2012. 

12) Choi HG, Kim MY, Ryu HS, Mo YH. COVID-19 mask policy, 
Role of Pharmacists and Pharmac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1;12(3):1829-1842.

13) Jeong EJ, Kim DS, Son HK, Kim NY, Kang JE.  The Role 
of Hospital Pharmacists in Mobile Hospitals for Disaster 
Preparedness.  JKSHP 2022;39:341-354.
https://doi.org/10.32429/jkshp.2022.39.3.004

1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98
15)

https://www.who.int/teams/health-product-and-policy-standards
/medicines-selection-ip-and-affordability/donations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for medicines donations 
- revised 2010. Geneva; 2011.

17)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Status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and strategies 
for supply chain stability. Global Issue Panorama 2024;8:1-11.

18)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FIP statement 
of professional standards: Codes of ethics for pharmacists. 2014.

원문: to co-operate and collaborate with colleagues, other health 
professionals, consumers, patients, carers and other actors in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to ensure that the best possible 
quality of healthcare is provided both to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at large, while alway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available resources an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justice;

19) Jeong EJ, Kim DS, Son HK, Kim NY, Kang JE. The role of 
hospital pharmacists in mobile hospitals for disaster preparedness. 
JKSHP. 2022;39(3):341-354.
https://doi.org/10.32429/jkshp.2022.39.3.004

20) Vinci DL, Di Martino E, Giammona R, Miljković N, Makridaki 
D, Faggiano ME, Horák P, Polidori P. European List of Emergency 
Medicines (ELEM). January 2020. Version 1.0. A EAHP resource 
for pharmaceutical preparedness in case of emergencies and 
disasters.

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29503891


